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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3년 8월 20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대통령 발언록

제13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

역사의 변화와 세계화는 과학기술에서 출발했습니다. 그 기반을 위하여 정

치 사회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

제가 어렸을 때 KIST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. 그 때 KIST하면 나

라의 운명을 바꾸는 새로운 것을 개척하는 기관으로 인식됐습니다. 그 때

의 기억이 지금도 계속됩니다. 연구기관들이 많이 설립되고 분야가 넓이지

면서 KIST의 여러 기관 중 하나로 인식되나, KIST하면 한국과학기술의 선

구적인 기관이고 지금도 대단히 중요한 기관으로 기억합니다.

 

오늘에 와서 KIST 뭐 하는가 했는데, 아직도 일을 하고 있고 또 첨단의 선

봉에 서서 가고 있구나하고 확인하게 됐습니다. 사실 오늘 오면서 투덜거

렸습니다. 과학기술위원회가 청와대에 와서 보고하면 되지 왜 홍릉까지 오

라고 했는지, 누군가 무슨 저의가 있어서 여기로 장소를 잡지 않았는가 했

습니다. 청와대측에서 했다면 과학기술 현장에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여

주려 했고, KIST에서 했다면 대통령에게 KIST로 한번 오라고 한 것 같은 

데 어느 쪽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. 결과적으로 와서 받은 느낌은 잘 왔습

니다. 온 것이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합니다.

 

KIST 국민 기억에 살아있고 한국 과학기술 앞장서서 가고 있다는 것을 확

인했습니다. 34년 된 낡은 건물에 있어 기분이 안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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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하여튼 여러 차례 말했듯이 과학기술자들이 국가에 기여하는 만큼, 앞

으로 기여할 만큼 대우하겠습니다. 현실적인, 물질적 인력적인 측면 뿐 아

니라 보람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대우하겠다. 여러 측면에서 과학 기술인

들이 대우 받도록 모든 것을 고쳐나가겠습니다. 그렇게 하고 그 중에서 

KIST를 꼭 기억하겠습니다.

 

낡은 건물 안에서 도깨비 같은 신기술 만드는 사람으로 기억하겠습니다. 

시대마다 여러 상황 겹치는 데 ‘과학 기술인들이 왜 국가를 현실적으로 

이끌어가는 권력기관으로 장악하지 않을까?’라고 여러분의 선배들이 많이 

지적했습니다. 중국도 이공계가 국가를 이끌고 이스라엘도 두 번에 걸쳐 

과학 기술인이 수상이 됐으나 우리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. 여러분 열심히 

하면 조금 지나 그런 시대가 옵니다. 

한국은 항일 반독재 투쟁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 데모를 잘

한 사람이 대통령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.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과정에서, 

앞장서서 희생한 사람에게 국민들이 몰아줬습니다. 지금은 국민들이 반독

재 항일운동 별로 좋아 안하고 넉넉한 쾌적한 생활을 원합니다. 그것을 만

드는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 기술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. 

중국은 현장에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. 우리는 지금 그렇

지 않습니다. 앞으로는 과학기술인 시대가 올 것입니다. 민주화에서 과학

기술 혁신으로 넘어가는 시기이고 제가 지금 한 몫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

다.  지금까지 역사의 변화와 세계화는 과학기술에서 출발했습니다. 종이 

화학 나침반 인쇄술 등 사회 변화시키는 핵심적이 기술이 거기서부터 시작

됐습니다.

 

여러분이 내일의 한국을 건설하는 자부심을 가져주십시오. 여러분에게 미

래가 달려있습니다.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정치적 사회적으로 뒷받침하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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습니다. 여러분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을 자주 만나고 역대 대통령 중 과

학기술인과 가장 많이 대화하는 대통령 되겠습니다.

 


